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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18.(월) 17:30 배포 2025.8.18.(월) 09:00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25.9.1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25.5.16) 이후 자금이동 상황 모니터링

 √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고객안내 등 업계 준비상황 점검

I. 회의 개요

  ’25.9.1일부로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5.8.18.(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5.8.18.(월) 16:30~17: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주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내용) 자금이동 및 업계 준비상황 점검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6일) 이후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모니터링해 왔으며, 금번 회의는 상시점검 T/F 4차회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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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금이동 상황

  금융위원회는 지난 5.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T/F를 구성하여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25.7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입법예고 이후 은행 · 저축

은행 · 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이동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

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았다.

< 업권별 예금 잔액 >
(단위 : 조원) 

구 분 ’24년말 ’25.5.16일
(입법예고)

’25.7월말 ‘24년말 대비 ’25.5.16일 대비

은행 2,193.9 2,222.7 2,270.4 +3.5% +2.1%
저축은행 102.2 98.2 100.9 △1.3% +2.8%
상호금융 904.9 921.6 928.7 +2.6% +0.8%

  * 자료 : 금융감독원 (’25.7.31일)

  업권별로 보면 은행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20~’24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은 것

으로 분석하였다. 저축은행의 경우 입법예고 이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작년말 예금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은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호금융권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20~’24년) 연평균 · 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으로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 예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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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50bp)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 이후 타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이전에 비해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으나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다.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
(단위 : %) 

구 분 ’24년말 ’25.5.16일
(입법예고)

’25.8.1일 ‘24년말 대비 ’25.5.16일 대비

은행 3.18 2.64 2.48 △0.70 △0.16
저축은행 3.44 3.06 3.04 △0.40 △0.02
상호금융 3.31 2.97 2.72 △0.59 △0.25
기준금리 3.00 2.75 2.50 △0.50 △0.25

  * 자료 : 금융감독원 (’25.8.1일)

III. 업계 준비상황

  오늘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을 위한 업계의 준비상황도 점검

하였다. 각 금융회사들이 ’25.9.1일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고객안내 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였고, 영상·지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회의에 앞서 ’25.8.13일(수) 사장 주재로 자체 

회의를 개최하여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점검하였으며, 유재훈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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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자금이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과 금융업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융업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제도적 혜택을 받는 만큼 이를 

국가와 국민들께 환원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4분기 

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25.9.1일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업계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한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원태 (02-2100-2910)

담당자 사무관 조의열 (02-2100-2913)

담당 부서
<공동>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임형선 (02-2100-2982)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이정민 (02-2100-2993)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책임자 팀  장 안남기 (02-2100-1660)

담당자 사무관 정형준 (02-2100-1661)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곽범준 (02-3145-6770)

담당자 팀  장 박승민 (02-3145-6774)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책임자 팀  장 나영인 (02-750-6819)

담당자 조사역 박건우 (02-750-6725)

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

책임자 부  장 장영갑 (02-758-0151)

담당자 팀  장 신배호 (02-758-0716)

     


